
- 1 -

광부 보도자료

보도시점 2025. 3. 31.(월) 조간 배포 2025. 3. 28.(금) 16:00

소액자금 때문에
불법사금융을 이용하지 마세요,

｢불법사금융예방대출｣이 있습니다!
◈ ‘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(’25.2.28일 발표)’에 따라 ‘25.3.31일부터 

‘(舊)소액생계비대출’ 제도개선 시행

 ① (명칭변경) “불법사금융예방대출”로 명칭을 변경하여 ‘불법사금융 

예방’이라는 정책목적을 명확화

 ② (공급확대)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해 연간 공급규모를 2,000억원으로 확대

 ③ (한도상향)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

《불법사금융예방대출 운영 현황(‘23.3.27.~’25.2.28.)》

✔ (지원) ’25.2월말까지 25만 1,657명에 대해 총 2,079억원 지원 

✔ (이용자) 소액(50만원) 이용자(81.0%), 신용 하위 10% 이하(92.4%), 

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(31.6%), 20~30대(45.2%)가 다수를 차지

✔ (연체율) 33.9%(’25.2월말 기준)

연령대별 이용자 현황(‘23.3.27~’25.2.28) 신용평점·연체유무별 이용자 현황(‘23.3.27~’25.2.2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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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

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’23.3.27일 “(舊)소액생계비대출”을 출시

하여 ’25.2월말까지 총 25만 1,657명에게 2,079억원을 지원하였다. 

이용자 중 신용평점 하위 10% 이하자(92.4%), 일용직ㆍ무직ㆍ학생ㆍ

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(69.0%)이 다수를 차지하는 한편, 기존 

금융권 대출 연체자(31.6%)도 이용하는 등 “(舊)소액생계비대출”은 

저신용 취약차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.

  다만, 최초 대출한도가 기본 50만원으로 다소 작아, 긴급하게 생계비가 

필요해지는 상황에서 불법사금융 유혹에 취약할 수 있다는 현장의견이 

있었다.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효과를 강화하기 위해 
①상품 명칭을 변경하고, ②공급규모를 확대하는 한편, ③최초 대출한도를 

상향하는 등, ‘25.2.28일 발표한 ‘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’에 따라 

‘25.3.31일부터 “(舊)소액생계비대출” 제도개선을 시행한다.

  ① 먼저, 이용자가 ‘불법사금융 예방’이라는 정책 목적을 보다 명확하게 

파악할 수 있도록 “(舊)소액생계비대출”을 “불법사금융예방대출”로 

명칭을 변경한다. ‘25.3.31일 이후 신규 최초대출(기본ㆍ추가)ㆍ재대출 

이용자에 대해 명칭변경이 적용되며,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

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 및 만기연장,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

이용할 수 있다. ② 또한, 어려운 경제 환경 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

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, 공급규모를 ’24년 1,000억원에서 ’25년 

2,000억원으로 확대한다.

  ③ 마지막으로 이용자의 자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

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대상 최초 대출한도를 기본 50만원에서 100만원

으로 상향하고, 연체자는 현행과 같이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자금용도 

확인*을 통해 1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. ‘25.3.31일부터 서민금융

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향된 대출한도 내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, 

‘서민금융 잇다’ 앱을 통한 대출한도 상향은 4월 중 시행 예정이다.

   * 최초 대출시 50만원 지원하고 6개월간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(50만원) 가능하며, 특정목적

(의료·주거·교육비 등)으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최초 대출시에도 최대한도(100만원) 내 지원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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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“불법사금융예방대출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콜센터(국번없이 

1397)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으며, ‘서민금융 잇다’ 앱 또는 서민금융

진흥원 홈페이지(www.kinfa.or.kr)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.

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ㆍ취약계층의 자금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

정책서민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민간금융권 연계를 강화하는 

등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

<총괄>

금융위원회

서민금융과

책임자 과  장 김광일 (02-2100-2610)

담당자 사무관 강준모 (02-2100-2614)

서민금융진흥원
책임자 본부장 최재학 (02-2128-8080)

담당자 부  장 이정환 (02-2128-8170)

  

  

http://www.kinfa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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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1 “불법사금융예방대출”제도개선 개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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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2 “불법사금융예방대출”이용 현황 (’23.3.27~’25.2월말 기준)

□ 공급 : 251,657명(371,724건)에게 2,079억원 지원

 ▶ 건당 평균 이용액 : 56만원

 ▶ 연체율 : 33.9%(’25.2월말 기준)

□ 이용자 주요 특성

 ▶ 이용 금액 : 50만원(81.0%) 

 ▶ 신용도 : 신용평점 하위 10% 이하(92.4%) 

 ▶ 연체 여부 :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(31.6%) 

 ▶ 연령 : 20~30대(45.2%) 

  * 20대 이하(22.6%)→30대(22.6%)→40대(20.1%)→60대 이상(17.4%)→50대(17.3%)

 ▶ 직업 :  일용직, 무직, 학생, 특수고용직 등 기타 직업군(69.0%) → 

근로소득자(22.1%) → 사업소득자 (8.9%)
연령대별 이용자 현황(‘23.3.27~’25.02.28) 신용평점·연체유무별 이용자 현황(‘23.3.27~’25.02.28)


